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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5. 30.(목) 조간

(인터넷) 5. 29.(수) 12:00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사유가 6월 1일부터 8개로 대폭 확대 
 -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중간정산도 허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 (노령)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

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

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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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

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소상공인재도약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044-204-7859)

주무관 유경진 (044-204-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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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란우산공제 개요 및 현황

□ 제도 개요

ㅇ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07.9월 개시)

ㅇ (근거 및 운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 내용

ㅇ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ㅇ (납입 부금) 월 5∼100만원 (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ㅇ (납부 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별도 만기 없음)

ㅇ (공제사유)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④노령(60세이상 & 10년이상 가입),

     * ’24.6.1부터 공제사유 4종 추가 :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ㅇ (지급 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기준이율 : ’24.2분기 기준 3.0%

ㅇ (기타 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양도·담보 금지)

□ 가입 현황

ㅇ ’24.4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173만명, 공제부금 26조원


